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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 내러티브 읽기: PERMA모델을 중심으로 
                                                           

김 미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생 후반기의 위기 상황을 플로리시한 삶으로 일구어 낸 룻기의 나오미 
내러티브를 PERMA모델을 적용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오미의 내러티브를 선택한 
이유는 인생 후반부에 몰아닥친 상실과 절망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플로리시한 삶으
로 변형시켰는지를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최근 웰빙 이론의 
플로리시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PERMA) 중에서 특히 긍정적 정서(P)
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으로 한층 뒷받침된다고 보여진다.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생애의 남아 있는 시간에 대
해 통찰적인 인식을 하는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은 시간성의 구조를 지닌 존재라는 인
식이다. 인생후반기에는 시간성의 제약을 체감하게 되므로 긍정정서를 통해 플로리시
한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작업은 개인에게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인생후반부에 
미래 시간 전망은 정서경험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
향은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플로리시 개념과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살
펴본 후, PERMA모델을 적용하여 나오미의 내러티브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플로리시한 삶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인 PERMA 모델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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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인간은 누구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

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현 상황에서 행복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 행복을 발전

시킨 개념으로 최적의 웰빙상태를 의미하는 플로리시(flourish)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0세 미만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 30위였으며, 60세 이상

은 32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행복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Helliwell et al., 2024). 이처럼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

라, 노인 세대에서도 낮게 나온 한국인들의 행복 현주소를 감안하여 특히 기독교적인 

플로리시 삶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베이비붐 2세대

(1964~1974년 태어난 세대를 지칭)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은퇴가 쓰

나미처럼 몰려옴으로 노년기의 플로리시 삶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우려의 목

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의 행복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삶의 만족(satisfaction of 

life)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의 개념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최

근에는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설명하는 플로리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과 

달리 중년을 거쳐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삶의 질곡에 묻히기보다는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주체적인 삶에 대한 욕구는 노년기일수록 양보하기가 어렵게 되

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인생 후반부의 플로리시한 삶은 개인의 노력과 선택, 주

어진 환경에 대한 적절한 보완 전략을 사용하여, 신체적·심리적·환경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자기 조절적 노화가 요구된다(공경배, 모선희, 2023).

  인생후반부의 개인은 미래시간조망이 제한적임을 통찰하게 되므로 노년의 플로리시

는 정서와 밀접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Carstensen이 제안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이다. 사회정서적 선택이

론은 사람들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감정을 조절

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음미하고, 가까운 친구 및 가족

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며, 이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목표와 동기 부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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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Carstensen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시간 인식의 변화로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수록, 현재의 감

정적 만족을 우선시한다. 둘째, 목표의 변화로 젊은 사람들은 지식 획득과 같은 장기

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중요한 순간을 음미하게 된다. 셋째는 긍정적 정보 선호로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정

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일생 시간관념을 관찰하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불행에도 더 잘 대처함으로 분노에 덜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

이다(Carstensen, 1992, 1995, 2006; Carstensen et al., 200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생 후반기에 몰아닥친 절망적인 상황이 플로리시한 삶으로 

반전된 나오미의 내러티브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성경 인물들의 고백은 위기가 가중된 

삶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초적인 표현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플로리시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PERMA)들, 플로리시한 삶에서 긍정 정

서 중요성의 근거가 되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살펴본 후, 나오미 내러티브를 

PERMA 모델을 적용하여 기독교적인 플로리시한 삶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Ⅱ. 펴는 글

1. 플로리시

  

  플로리시는 ‘flour(flower)’에 동사 어미인 ‘ish’가 더해져 ‘꽃이 피다’라는 의미로

써, ‘번영하다, 번성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플로리시는 행복에 관한 발

전적인 개념으로, 삶의 번영과 행복의 만개 상태이며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최상

의 범위에 속하는 웰빙 상태(Diener et al., 2010; Fredrickson & Losada, 2005; 

Seligman, 2012)이다. Forgeard와 그의 동료들은(2011) 웰빙을 이루는 요소들은 다

면적임을 강조하였는데, 플로리시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행복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의

미있게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상태이다(Diener & Seligman, 2004; 

Michalec et al., 2009).

  이처럼 플로리시는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으로, 일시적인 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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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 행복 개념과 달리, 자신이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펼치고 발휘하여 

긍정적 정신건강을 지속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Seligman, 2012). 즉 플로리시는 행

복, 웰빙 이론의 토대인 긍정심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으로 최적의 정신건강 상

태를 의미한다. 플로리시 개념은 긍정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행복 관련 연구에서 행

복, 번영 상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주현정, 강구

섭, 2022).

  Seligman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개념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을 

이야기하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이나 사

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이를 Mascaro, Rosen과 Morey(2004)는 영

적 의미, 박선영과 권석만(2012)은 전반적 삶의 의미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Seligman

이 초기에 주장한 행복의 요소는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의 3가지였으며, 삶의 만족

도를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행복을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게 되면 

측정 시기에 따라 행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즐거움,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쾌락만을 측정하는 것은 진정한 행

복, 참 행복(이후 ‘웰빙’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게 됨)과 거리가 있다. 진정한 행복이 추

구하는 바는 지속적인 삶의 질 상승이며 이는 일시적인 쾌락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

이다.

  Seligman(2011)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신의 후속 연구와 타 학자들의 연

구를 종합하여 플로리시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플로리시는 행복보다 고차원의 개념

으로, 쾌락과 같이 단기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번영

해 나아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Seligman은 더 나아가 진정한 행복은 플로리시로 측정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플로리시를 증진시키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목표라고 주장하였

다. 즉 플로리시는 행복의 지속뿐만 아니라 행복의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Seligman(2020)은 긍정심리학의 주제는 웰빙이며, 웰빙을 특정하는 최선의 기준은 

‘팔마(PERMA)’이고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플로리시의 증가로 본다(우문식, 윤상운, 

2020). Seligman은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삶의 의미, 성취(PERMA)등이 플로리시

를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본다.

  Diener와 그의 동료들은(2010) 플로리시를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사회에

서 잘 기능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플로리시에 대해서 Keyes(2002)는 

완전한 정신건강(complete mental health)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그에 의하

면 플로리시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을 이끌어내며 사회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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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여 높은 수준의 웰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개인이 속

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가 번영할수록 한층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웰빙

(social well-being) 개념을 강조하였다(Keyes, 2002). 덧붙여 Keyes는 남성이면서 

고령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기혼 성인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Keyes, 2002).

  Huppert(2009)도 플로리시란 개인이 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기

분을 지님과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여 사회적 웰빙이 높은 상

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플로리시의 삶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과 잠재력

을 발휘하여 단순한 의미의 행복이 아닌 긍정적인 정신건강이 지속됨으로 행복이 증

진되는 상태이다(Seligman, 2012). 플로리시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긍정 정서는 결코 

가식적이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기반을 둔 진정한 긍정을 추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Fredrickson, 2000). 개인은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록 플로리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du Plooy et al., 2019; Yildirim et al., 2024; 

Yildirim & Green, 2024), 유익한 심리적 특성인 낙관주의성향은 인간 본성의 내재

적 측면으로 역경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잘 대처하도록 하여 플로리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Peterson, 2000).

  초기 긍정심리학의 행복 이론은 행복의 구성요소를 몰입하는 삶(engaged life), 즐

거운 삶(pleasant life) 그리고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으로 보기도 했다

(Seligman, 2014). 즉 행복은 세 가지 측면의 삶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웰빙이론(well-being theory)의 다섯 요

소(PERMA)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긍정적 정신건강이 지속되어 플로리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Seligman(2020)은 플로리시의 개념을 가변적으로 발현되는 행복감

을 넘어서 보다 지속적인 삶의 번영을 의미하는 웰빙으로 보았다. 이처럼 플로리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PERMA의 요소

들이 충족된 행복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Seligman(2020)은 웰빙 이론의 플로리시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PERMA) 중에서 제1요소로 긍정적 정서(P)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플로리시한 삶과 

정서적 안녕감은 밀접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명예, 지위, 친밀한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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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상실 경험들이 주어지므로 긍정적 감정의 빈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삶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Helliwell et al., 2024), 노년기 플로리시한 삶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은 Carstensen이 제안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으로 한층 

뒷받침된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은 인

간은 자신의 삶에서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해 통찰적인 인식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신의 남은 인생 시간을 모니터하여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생애 시간 조망은 동기와 정서, 그리고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arstensen, 

1995, 2006; Carstensen et al., 2000). 또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생의 남은 시

간을 지각하는 관점에 따라, 판단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쳐 이를 통해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인

지하는 생의 시간 조망이 한정적인지 확장적인지에 따라 목표와 상황 해석에 작용하

여 개인의 선택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시간 조망에 따라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서 조절을 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목

표나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여 다른 사람들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 관련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실례

로 노인은 실험에서 제시된 자극인 행복한 얼굴표정을 짓는 긍정 정서 자극에 보다 

선택적인 주의를 하며 선호하는 이른바, 기억의 ‘긍정성 효과(positivity effect)’를 보

였다(Isaacowitz et al., 2006). 긍정성 효과는 노인의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 선호도

를 반영하는 기억의 인지처리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년층은 젊은 성인과는 달리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에 대한 정보처리 편향이 뚜렷한 패턴을 보였다(Reed et 

al., 2014). 

  이는 생애 시간을 한정적으로 조망할수록 삶에서 정서적 의미를 이끌어 내려는 동

기가 증가되어(Carstensen, Fung, & Charles : 2003), 노인들의 미래 시간 전망

(future time perspective: Carstensen & Mikels, 2005; Charles et al., 2001)은 

특히 정서 경험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arstensen et al., 1999; Charles et al., 2003). 노인들은 미래 시간을 유한하게 

전망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목표 중에서 정서적 목표 즉, 정서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

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Carstensen, 1992, 1995, 2006; Carstensen et al., 

2000; Carstensen & Mikels, 2005; Lang & Carstensen, 2002; Mather & 

Carstens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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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이 정서적 안녕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기억과제(회상과제/재인과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더 잘 기

억하고 있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회상과 재인기억 과제에서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이

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과 일치함을 보

여주고 있다(Charles, Mather, & Carstensen: 2003). 정서부하량이 높은 용서에 있

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시간 제한 조건에 속한 나이가 많은 성인이 

시간 확장 조건에 속한 젊은 성인보다 더 용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용서는 개인

의 성격보다 연령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heng & Yim: 2008).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시간이 제한적임을 느끼는 한정적 시간 조망

을 가진 노년층은 현재 지향적(present-oriented)인 사고를 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

정을 피하고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인지하는 확장적 시간 조망

을 가진 청년층은 미래 지향적인(future-oriented) 사고를 하게 되며, 과거 경험에 대

한 인식의 영향을 덜 받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불쾌한 사건을 피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지식의 획득, 새로운 대인 관계를 찾는 것을 우

선시 한다(Carstensen, 1992; Fung & Carstensen, 2003). 즉 긍정적인 감정은 개

인의 확산적인 생각과 다양한 행동 목록을 넓혀주고 이는 다시 개인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Fredrickson, 1998). 

  이처럼 개인의 미래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은 자신의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동기 부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실제 나이(chronological age)보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인간 행동, 인지, 정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시간적 

제약에 대한 인식은 감정 상태의 조절이 다른 유형의 목표보다 더 중요해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노년층이 젊은 사람들

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도 작고, 참신함에 덜 끌리고, 관심 분야도 줄어들지만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화의 역설(paradox of aging)’인데 노인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행복을 느끼는 것

은 동기 부여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미 만족스러웠던 삶

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Carstensen, 2006).

  이처럼 노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비록 반응속도와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은 감소되지만, 판단력 및 감정 조절 능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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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의 발달 궤적은 감정과 인지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바, 노년층은 정보처리에 

있어서 비감정적 정보보다는 감정적 정보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우수하였고, 감정적 

내용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Carstensen & 

Mikels, 2005; Lantrip & Huang, 2017). 이는 정서적 웰빙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

속 유지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개선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10여년 

이상 더 오래 살 수도 있다고 한다(Carstensen et al., 2011).

  분명,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서적 경험이 더 안정화된다면 점점 더 효율적인 자

기조절 및 자기 안정화 과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Charles & Pasupathi, 2003). 

실제로 Röcke와 Li 그리고 Smith(2009)의 연구에서도 70대의 노년층이 20대의 젊

은 성인에 비해 일상 사건, 일상 스트레스, 일상 정동에 대한 삶의 일상적인 평가에서 

긍정적 정동(positive affect)과 부정적 정동(negative affect)의 변동성이 현저히 적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연령 차이가 성격 요인보다 정서 상태의 기복과 

같은 변동성에서 더 큰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안녕감은 생물학적 및 인지적 강건함과 같은 자산에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삶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남은 시간에 대한 감사로 안녕이 증진될 수 있다

(Cheng & Yim, 2008). Lawt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2)에서도, 노인들은 충동, 

정신생리적 반응성(psychophysiological responsiveness), 감각 추구는 낮았지만, 

정서 조절, 기분 안정(mood stability), 긍정적 정서의 조절 등의 정서적 성숙도가 높

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즉 젊은 

연령층 못지않게 매우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노년층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Carstensen et al., 2000). 노년기에도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의 정서적 행복을 경험한다는 ‘노화의 역설'은 노화에 대한 쇠퇴모델에서 생애발달모

델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가져왔다(Charles & Carstensen, 2010). 즉 노인은 

능동적인 정서 조절을 통해 정서 최적화(affect optimization)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은 가능한 부적 정서 경험을 피하고 정적 정서 경험을 충분히 늘릴 수 있

는 사회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고자 노력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 최적화의 특성은 노년기에 두드러지며, ‘정서 최적화’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함으로써 일상에서 주어지는 부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유경, 민경환, 2005), 이처럼 노인들은 사회적 목표 중 정서적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서 최적화’를 위해 능동적이며 의도적인 정서 조절을 한다.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 제32권 3호(2024) 35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전생애적 동기의 관점에서 노년기의 긍정적 정서 경험과 정

서 조절의 유능성(Knight et al., 2007; Mather & Carstensen, 2005)을 입증해 준

다. 인간 특유의 생애 시간 전망은 정서 경험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자신의 

여생을 한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정서적 안녕감 유지와 관련한 정서적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동기를 부여한다(Mather & Carstensen, 2005). 이러한 동기의 전환

은 특히 노인으로 하여금 가용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정서 조절 과정에 투여하도록 

고무함으로써 일상의 정서 경험을 최적화하도록 촉진시킨다(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Johnson, 2009).

  연령에 따른 정서 경험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Carstensen et al., 2000; 

Charles et al., 2001)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성인들이 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지향하며, 정적 정서는 중년과 노년 집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적 정서는 노년 

집단에서만 다소 감소하였다. Kessler와 Staudinger(2009)도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이 

각성 수준이 낮은 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부적 정서는 각성 수준 전반에 걸쳐 노인들

이 더 적게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외부 

조건 보다는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내부 감정 상태에 의해서 행복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Oishi, Graham, Kesebir, & Galinha, 2013). 결론적으로 인간의 행 · 불행

은 정서 조절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부정 정서를 약

화시키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긍정 정서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서

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PERMA모델을 적용한 나오미 내러티브 읽기

 

  Seligman(2012)은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관계의 형성과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중요한 개인적 성취를 이룰 때 플로리

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Seligman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

(P), 몰입(E), 긍정적인 관계(R), 의미(M), 성취(A)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발견하며 

이를 PERMA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Huppert & So, 2013; Huta & Waterman,  

2014; Seligman, 2012). 여기서는 PERMA모델의 5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나오

미의 내러티브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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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igman(2012)은 웰빙 이론의 플로리시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긍정 정서는 진정한 플로리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긍정 정서는 플로리시의 핵심 부분이며 단순히 좋은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긍정

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행동한다(Fredrickson, 2014, 2015).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를 상쇄하여 회복시

키는 힘이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며 사고의 범위와 경계

를 확장시킨다. 즉 개인의 긍정 정서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자원이 된다(양선향, 

2018). 

  Seligman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즐거움, 황홀, 희열, 쾌락, 따뜻함, 안락 등이 있으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긍정적 정서가 포함된다. 이처럼 플로리시한 삶과 정서적 안녕감

은 밀접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체적 통증이 증가하여 건강과 사

회적 지위, 관계 등이 상실되어 긍정적 감정의 빈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삶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Helliwell et al., 2024), 생애 후반기 플로리시한 삶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는 매우 중요하다. 

  룻기의 첫 장은 나오미 가족의 이주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나오미라는 이름

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으로 긍정 정서가 흠뻑 베어 있다. 그녀는 이름처럼 보다 

행복이 보장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그모스 신의 고장인 

모압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나오미 가족이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선택한 모압으로

의 이주는 남편과 두 아들과의 사별로 위기와 고통이 가중된다. 또한 나오미는 사회적

으로 출신 사회의 ‘핵심’에서 모압이라는 목적지의 ‘주변’으로 신분 차원의 하락을 겪

게 된다.

  나오미 가정을 소개한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따르면 플로리시와는 동떨어진 남

편과의 사별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두 아들의 죽음까지 엄습한 절망과 비애의 부

정적 정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누르고 있다. 또한 나오미 내러티브에서 극한의 부

정 정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하며 반겼지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희락)라 칭하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라’(룻기 1:19-20)는 대목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편,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존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오미를 

섬기며 낯설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는 룻의 헌신적인 고백과 결의에 대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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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나오미는 룻과의 동행이 부담스

럽고 혼재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귀향 여정은 신앙의 여정과 

닮아있다.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나오미를 알아본 이웃들과의 대화에서도 룻은 제외

되어 있는 것 역시 나오미의 복잡한 감정이 내재해 있음을 추측하게 된다. 이처럼 인

간은 긍정적 정서와 감정을 갖게 되려면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잘 인지하여 불순물

을 제거하여 정화된 감정으로 탑재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나오미는 룻의 고백과 존재를 왜 거듭 무시했을까. 아마도 모든 것

을 다 상실한 자신의 감정을 추수르는 것이 힘겨워 룻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번번이 존재감이 묵살됐지만, 이내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고자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통해, 나오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을 감

돌게 했을 것이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부적 정서와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충분한 정

서적 자극을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을 찾고자 하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

고 본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꽤 설득력 있는 이유로 두 

며느리와의 동행을 거절한다. 아마도 젊은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두 아들이 떠올라 걷잡을 수 없는 비탄과 절망의 감정들이 솟구

치는 것을 억누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웃에게 ‘나의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가 아닌 ‘쓰라림

‘을 뜻하는 ‘마라’로 불러달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지만(1:20), 아마도 그전

부터 나오미는 고향의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 것이고 마침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

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남아 있는 생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귀향 발걸음을 실행함으

로써, 불행의 나오미가 다시 희락의 나오미로 탈바꿈된다. 나오미의 내러티브는 극한

의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반전되어 플로리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나오미는 노

년에 드디어 아들 오벳을 품에 안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2) 몰입(Engagement)

  Csikszentmihalyi(1975, 1999)에 따르면, 몰입은 자신의 행위에 완벽히 빠져들어 

최적의 경험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모든 것을 망

각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자원들을 모두 동원하여 흠

뻑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을 경험하면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으

로 느껴진다. 모든 가족들을 다 상실한 나오미에 대해 아마도 모압에서의 시선은 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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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 자식을 앞세우고 삶을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주변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오미는 고향 땅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때

가 왔음을 접하게 된다. 좋은 소식을 접하는 것도 어쩌면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모압

으로 이주 후 10여년 만에 여호와가 고향 땅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나오미는 

모진 시간들을 견뎠을 것이다. 무의미, 슬픔, 절망 그리고 비탄에만 몰입하여 나오미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은 그녀의 인생과는 무관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신의 시련 속에만 몰입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오미의 내러티브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를(1:1) 배경으로 하므로 인간이 제 소

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오미와 시모를 봉양하는 룻에

게만 초점을 맞춘 듯 이들의 궁핍과 절박한 상황에만 몰입하여 끊이지 않는 자비와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남편과 자식, 기업을 모두 상실한 나오미를 하

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고 몰입하셔서 회복된 삶으로 이

끌어 주신다. 나오미의 후손은 평범하지 않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계보의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룻기 전체의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여호와는 ‘PERMA’의 완성체로서 그 분 안

에서 우리는 진정한 플로리시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

미의 결단과 시모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신실한 충성심을 고백하고 몸소 행한 룻의 

결단은 플로리시 삶에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베들레헴으로의 회귀는 룻이 자

신의 모압 문화를 회의하고 비판하며 도전을 하였기에 여호와 중심적인 삶의 진지함

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에 몰입하듯이 룻 또한 결정적 시기에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시모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개방함으로써 두 여인 모

두 시간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관계(Relationship) 

  관계는 타인과의 교류로 플로리시의 핵심 요소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들, 삶에서 뿌

듯함을 경험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

적인 것이 홀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쁨과 절정의 그 모든 순간은 바로 타인을 

중심으로 일어난다(Seligman, 2020).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의 결과로써,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음을 접하게 된다(1:6). 나오미는 아마도 자신이 베들레헴으

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공동체에 편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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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된 나오미는 그동안 이방 땅에서 10여년 간의 신앙적인 공백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을지라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을 결정한 것

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씨앗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자신을 알아보는 이웃과의 관계도 솔직한 심정으로 풀어갈 뿐만 아니라, 모압 이주

로 상실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해 나간다.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고 풍년을 

선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멀리 이방 땅에서 듣고 하나님과의 10여년 간 물리적, 영

적 거리감을 인지하고 홀연히 떠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

착하여 자신을 알아 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자신을 치셨기

에 텅 비어 돌아왔다고 절규하는 현실적인 노파의 모습이 나온다(1:19-21). 동시에 나

오미(=기쁨)가 아닌 마라(=쓰라림) 라는 그녀의 신학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경험한 절망과 삶이 송두리째 텅 비

어 돌아온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1:13) 마치 일시적인 퇴행 현상을 보이지만, 한

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일단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는 했으나,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지 않기에 나오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룻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갈 미래를 보지 못하고 ‘텅 빔’으로 자신의 신세를 일축해 

버린다.

  한편 룻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

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지만(1:8-13), 룻은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까지 다짐한

다. 이처럼 나오미의 상실로 인한 고통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채워지게 된다. 나오미에게 몰아닥친 시련들

로 인해 그녀의 인생 내리막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최고의 해독제였다.

  4) 의미(Meaning) 

  삶의 의미와 가치는 삶을 지탱하며 떠받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은 가족과 친구, 

일, 학문 등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힘쓰고 헌신하는 존재이

다. 따라서 삶의 의미는 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과 행

복에 직결된다.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 웰빙이 촉진되므로(Steger & 

Fraizer, 2005),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

는 힘이 주어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Baumeister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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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의하면, 현재를 지향하는 행복과는 달리 ‘삶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지향한다. 따라서 삶에서 주어지는 걱정, 스트레스, 불안 수준이 높아

도 삶의 의미는 높을 수 있지만 행복은 감소했으며,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삶

의 의미에는 기여했지만 행복에는 기여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플로리시는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모압에서의 나오미는 삶의 소망과 목적, 의미 그리고 생동감을 상실하였다. 남편과 

사별 후 이어서 두 아들을 상실함으로써 본인도 생을 마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다

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오미가 10여 년 동안 살아 온 모압을 주저하지 않고 떠나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기로 한 그녀의 결단이야말로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 되어

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당면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을 선택한 그저 삶에 끌려가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모압으로 이주한 

계기는 그저 먹거리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사별하고 홀로 남게 되어 10년 전

의 상황과는 판이하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환경에 휘둘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녀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현실적으로 베

들레헴으로 돌아간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와 미래를 발견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는 신뢰

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무모한 결정 이면에는 자신

의 능력을 넘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

나님과의 관계 경험 안에서만 온전한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었다. 나오미는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의미있는 삶의 태도임을 

자각하게 되어(김미경, 2023) 발걸음을 고향으로 옮겼고 그녀의 삶은 충만한 활기로 

가득하게 된다. 불연속적이고 비예측적인 삶에서도 삶의 의미 사태는 끊임없이 발생한

다. 나오미의 회귀는 삶의 의미 차원을 감지할 수 있는 식별력에서 비롯되었으며, 하

나님의 경이로운 개입이 주어져 의미 충만한 삶으로 변형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오미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삶의 의미를 재발

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신 것이다. 

  5) 성취(Accomplishment) 

  성취는 개인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강제성도 의무

도 없는 그 자체가 좋아서 택하고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시적인 상태로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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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확장된 형태로는 ‘성취하는 인생’ 성취를 위해 업적에 전념하는 인생이다. 성

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주 몰두하며 종종 쾌락을 추구하고 승리할 때 긍정 

정서를 느낀다(Seligman, 2012). 성취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Duckworth 등(2007)은 

집념(GRIT)을 제시하였다. GRIT은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글자의 모음으로, 성취를 이끄는  결정적

인 투지와 용기를 뜻한다. GRIT은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

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한다. GRIT의 핵심은 IQ와 

성실성을 뛰어넘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으로, 특히 어려운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시간이 걸려도 재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Duckworth et al., 

2007).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시기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

다(1:22). 보리 수확은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확의 풍족함이 나오미의 삶에 깃들 수 있음을 암

시해 주고 있다. ‘수확’이란 성취할 수 있는 실마리의 암시적인 표현이다. 나오미의 절

망감과 비애의 삶이 플로리시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여인 룻의 활약

도 중요하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의 강권대로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나오

미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 되었을까.  

  아마도 모압 종교를 숭배해 온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른 것은 자신의 과거 

정체성을 비웠기에 나오미와의 동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1:16)을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움’을 

먼저 선택한 룻의 존재가 나오미의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디딤석이 되었다

고 보여진다. 인생 후반부 나오미 삶의 ‘채움’은 룻이 고향과 가족을 이별하는 ‘비움’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방인의 비움으로(Wolde, 1997)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

인의 미래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미가 야훼의 날개로 뒤덮고 

있는 베들레헴으로의 이주를 감행하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신앙적인 이주를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대조를 이룬다. 아브

라함은 남자였으며, 배우자가 있고 소유물이 풍족했던 반면, 나오미는 어떤 신적인 약

속이나 축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므로 아

브라함의 신앙을 훨씬 능가한 실천적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자신에게 휘몰아친 절망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옮긴 발걸음

이 성취를 이끄는 전환점이 된다. 결정적 변화 뒤에는 희망의 대리자로 보아스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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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불가능하

다고 선을 그었던 자신의 후사 이슈(1:11-13)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기억하신 듯 오벳

으로 성취하여 주신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한정

적 시간 조망으로 며느리에게 아들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두 며느리가 자

신의 인생을 살도록 독려한다.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을 사별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

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나오미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압

에서 몰락한 자신의 가정을 예수님 족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으로 성취시

켜 주시는 손길에서 ‘텅 빔’은 극적인 ‘채움’으로 반전된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후, 아들을 잃었으나 역이주를 통해 오벳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음은 나오미 내러티브의 절정을 이룬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개

념은 현실적인 문제들, 즉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얽

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동시에 미래적 희망이라는 상징성이 부

여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축

복해 주실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으로 유력

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2:1)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때마침 추수기에 나오미가 그곳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마침 룻은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처럼 극한의 슬픔 끝자락은(1:21) 플로리

시한 삶(4:14)의 서막이 되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절망적인 삶

은(1:21) 풍족하게 채워지게 되고(2:18), 남편과 사별 후 연이은 두 아들의 죽음은

(1:11) 노년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된다(4:17). 나오미 삶의 반전 내러티브의 동인은 나

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회기한 것이 전부였으며 결정적이었다. 이는 Deci

와 Ryan(2000)이 제안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의 행동 동기는 사회적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자기동기 부

여는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 웰빙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원리이다. 즉, 개인이 행동하는 

이유는 기본 심리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재적 동기가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충족시

키기 원하는 유기체적인 심리 욕구로서 이는 인간의 웰빙(well-being)과 건강,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다(Deci & Ryan, 2000). 나오미의 삶에서 최적의 선택은 신앙

공동체로의 회귀였으며, 하나님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삶을 플로리시로 변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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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주신 것이다.

Ⅲ. 닫는 글

  지금까지 나오미의 내러티브를 PERMA모델을 적용하여 조명해 보았다. 인간은 익숙

한 삶의 터전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등져야 할 때 삶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생후반부에 생의 위기에 봉착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타국살이를 결정할 때 미

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낯선 상황의 전개에 대해 불안마저 엄

습하게 된다. 나오미 가족은 생존을 위한 극단의 처방책으로 이민과 또 역이민을 감행

하였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나오미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들의 연속으로 급물살

을 경험하였고, 타국에서 10여 년 지내면서 어느덧 나오미도 생의 남은 시간들을 지

각하게 된다.

  나오미 내러티브에서 관찰되듯이 플로리시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이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자극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오미는 결코 타의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귀향을 선택했

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모압에 흉년이 들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고 있으므로, 나

오미가 모압의 기근 때문에 모압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나오미의 결

단은 1장 1절의 엘리멜렉의 행동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베들레헴에 임한 하나

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처절한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모압의 삶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두 미망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을 모압 여인으로 빈번히 소개하는 장면(모

압 여자 1:4; 모압 여인 1:22; 2:2, 21; 4:5, 10; 모압 소녀 2:6)이 있는데, 그녀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중에 들게 된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였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분명 유대인 가족 구성원 중에 이방 여인의 존재는 신명기의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규정하고 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경우

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신 23:3-6), 나오미

의 불행한 삶이 플로리시한 삶으로 역전됨에 있어서 룻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기 떄문이다. 

  나오미는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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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 소식만을 접하고(1:6) 초라한 모습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의 풍년이며, 나오미 집의 풍년은 아닌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귀향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오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지 않

았음에도, 귀환을 결정한 나오미의 선택은 그녀의 신앙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나오미의 결단은 PERMA모델에서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R)만을 복원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오미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노년에 오벳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종교적 순수성과 정통성을 회복했기 때

문이다.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몰린 비통한 나오미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

는 극적인 반전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처절한 민낯으로 고향 땅을 다시 밟은 나오미에

게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인 두 미망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신 

듯하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오미의 인생 문제를 시원하

게 해갈해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로서의 모습이 새삼 각인되고 있다.

  나오미의 울부짖음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한계 안팎을 넘나들며, 그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차원이 열릴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다. 그녀의 

초췌함을 의아해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마라‘로 불러달라는 나오미의 절규는 어쩌면 

자신과 깊이 만나는 접촉점으로서, 이런 만남은 통찰로 다가옴으로 자신에게 지혜와 

충만한 활기를 부여하고,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비약적인 힘을 얻게 한 것이

다. PERMA 모델에서 특히 삶의 의미(M)는 종교성(religiousness)과 맞닿아 있어 심

리적 건강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웰빙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임상 현장에

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설령 종교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긍극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Steger & Fraizer, 2005). 나오

미의 내러티브처럼 인생후반부에 영적 플로리시에 초점을 두는 삶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오미처럼 상실했던 신앙공동체로 회귀하여 종교적인 정통성을 회복한 삶이 진

정한 플로리시의 구현이라고 본다. 이미 허물어진 것은 새로 짓지는 못하지만. 나오미

는 이방지역의 모압을 과감히 떠남으로써 헌 집에 새 지붕만 얹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돌이킴’의 행동적 반성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플로리시한 삶으로 변형시켰다. 인생후

반부의 영적 플로리시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립됨으로써 하나님이 삶의 중

심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게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안녕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김미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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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omi's narrative reading: 
             focusing on the PERMA model

Kim, Mi Kyung*

  This study attempts to illuminate the Naomi narrative, which 
transformed the crisis situa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to a flourishing 
life, by applying the PERMA model. The reason for choosing Naomi's 
narrative is to explore the principles in detail how she transformed the 
loss and despair experienced in the latter half of her life into a 
flourishing life. Among the five components  that can increase the flourish 
of the recent well-being theory, the particularly positive emotion is very 
important, which is further supported by the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The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emphasizes that humans are 
beings who have insightful perceptions of the time remaining in their 
lives. In other words, it is the perception that humans are finite. Since the 
individual in the second half of life experiences a finite existence,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florishing narrative through positive emotions. 
The prospect of future time in the second half of life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erience. The order of this 
study will examine the flourish concept and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which have recently been focused on in positive psychology, and 
then apply the PERMA model to examine Naomi's narrativ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PERMA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a flourishing life.

Key words: Naomi's narrative, PERMA model, positive psychology,          
        flourish,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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